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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otential determinants of urban heat waves in Korea and their dynamic 

relationship using a system dynamics analysis approach. We developed an integrated causal loop diagram

and identified the direct and indirect factors influencing urban heat waves. The followings ar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e rise of temperature in Korea is not simply due to the increase of impervious

areas affected by urbanization but should be seriously recognized as a critical issue of heat waves which 

may lead to the annihilation of the areas. Second, for more accurate prediction of the temperature increase

and development of effective policy responses, we need a new approach that focuses on a non-linear

and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urban heat wave process and urban safety. Third, it is critical to explore

policy measures for maintaining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improving the level of urban safety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examination of causal relationships across various determinants for urban heat

waves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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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세계 곳곳에서 때 아닌 폭염, 한파, 홍수, 폭설, 가뭄 

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2). 이상기후는 생태

계, 수자원, 식량자원, 해안,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향후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IPCC, 2007). Chae, et. al.(2017)의 연구 

결과, 화석연료 위주의 경제 지속(SSP3 시나리오) 및 

온실가스 배출량 최고치를 유지할 경우(RCP8.5 시나

리오) 2100년에는 GDP 기준 약 5.22%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매해 약 94조 원에 달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폭염은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가 가

장 많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기상재해 중 하나이

다(Kim, et. al., 2014). Forzieri, et. al.(2017)은 유럽에서 

2071년~2100년에 열로 사망할 인구수는 1981년~2010

년과 비교하여 50배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며 21세기 

말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사망자 수의 99%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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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과거에도 폭염은 많은 사상자

를 발생시켰다. 미국 시카고에서는 1995년 7월 4명이 

열로 인해 사망한 이틀 뒤 사망자가 181명으로 급증하

였고 총 514명이 사망하였다(Whitman, et. al., 1997). 

프랑스에서는 2003년 8월 4일~8월 18일 약 2주 동안 

14,947명이 사망하였다(Assemblee Nationale, 2004). 이

러한 경향은 21세기에 대부분의 육상지역에서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im, et. al., 2009). 2018년에 우

리나라에서 발생한 폭염은 1994년 폭염기록을 뛰어넘

었다. 

이러한 극단적 폭염의 강도와 빈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e, et. al., 2010). 기후와 관련

한 국제기구들의 연구들은 21세기 폭염은 빈도, 강도, 

지속기간 모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

다(IPCC SRES, 2012; IPCC WG2 4th Assessment report, 

2007; WHO Health and Global Environmental Change 

report, 2003; Meehl, 2004). 전 세계적 추세와 우리나라

의 기록적 폭염 경험에 근거하여 적절한 대응 방법이 

필요한 시기이다. Lee, et. al.(2009)에 따르면 “기후변

화 등으로 인해 폭염이 지금보다 장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폭염 지속일수가 더욱 

증가할 경우 인명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

저 도시 폭염 현상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시스템사고

(Systems Thinking)를 통해 도시폭염 현상을 초래하는 

요인들과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인과순환적 상호작

용을 통해 폭염을 증폭시키는가를 통합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도시폭염이 증폭되

지 않도록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대응하기 위한 구조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도시 폭염

IPCC는 제5차 기후변화 종합보고서 지구 표면 온도

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다수의 지역에서 폭염이

나 강수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하고 있다(IPCC, 2014).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로 시기별로 각기 다른 자연재해가 발생한다. 우

리나라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최근 10년(2007~2016)동

안 162명의 인명피해와 더불어 약 6조 3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자연재해 중 연간 사

망자 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1994년 3,384명을 기록한 

폭염이다.

폭염은 “일정 온도 이상 기온이 상승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시키는 재해(Lee, et. al., 2015)로 

정의된다. 폭염은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등 온열질환

을 유발하고, 불쾌한 환경 조성은 경제활동 저해 및 

도로 및 철로 등의 인프라 피해 등을 유발시켜 사회 부

담을 가중시킨다. 우리나라 최근 30년 기온은 20세기 

초(1912~1941)보다 1.4℃ 상승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Meteorological Sciences, 2018). 2018년에는 기상관

측 이래로 가장 높은 온도인 41℃(2018년 8월 1일, 강

원도 홍천)까지 치솟았다. 폭염일수는 31.4일로 평년

값 9.8일의 세배를 넘었고 열대야일수 또한 17.7일로 

가장 많았으며 여름철 평균기온 역시 역대 1위에 올

랐다. 

Kwon(2018)은 폭염은 기본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도시열섬현상, 기후변화 

등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더욱더 가

중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중 “도시 외곽지역의 온도

보다 도시 중심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Li, 

et. al., 2019)을 의미하는 도시 열섬현상(Urban Heat 

Island)은 도시의 특성과 직결되는 현상이다. 도시의 

대표적인 특성은 불투수면이 높은 것이고 불투수면을 

조성하는 재료인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가 지표면을 

덮게 되면 지표면의 열 특성과 반사도에 영향을 미쳐 

도시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Li, et. al., 2019). 또한 

고층건물이 밀집하여 도시의 대류 현상을 저해하고

(Hu, et. al., 2016), 도시 중심지의 경제⋅사회 활동으

로 인한 상대적 녹지 감소는 도시의 인공적인 온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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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Contents

Personal Health 
Safety Threats

⋅Delayed emergency response due to rapid skin aging, heat cramps, heat stroke, heat fatigue, cooling sickness, insomnia, 
increased fatigue and exhaustion

⋅Hepatitis C group infection, increased encephalitis, cholera, food poisoning, etc.
⋅Decreased physical activity and deteriorated mental health due to reduced external activity, lack of comfortable sleep, and 

reduced social activities

Environmental 
changes due to 
temperature rise

⋅Air quality effects such as changes in pollutant concentration and ozone concentration
⋅Soaring damages to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such as livestock, farmed fish and shellfish, and agricultural land 

drought
⋅Increased forest mortality, including roadside trees and afforestation
⋅Water system disturbance caused by algae

Socio-economic 
downturn

⋅Power failure due to increased energy consumption
⋅Possible to delay traffic and transportation facility operation and accidents such as road surface damage, railway buckling 

phenomenon, underground line breakdown
⋅Contraction of government,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Source: Yuk, et. al.(2018)

Table 1. Social burden type of heat wave

승을 촉진한다(Maheng, et. al., 2019). 

Kwon(2018)에 의하면 폭염 저감 기법은 크게 5가지

가 있다. 첫 번째 기법은 순복사량을 최적화하는 지표

면 조성 및 그늘을 조성하는 식재이다. 두 번째 기법은 

증발 잠열량 증대를 목적으로 옥상조경,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법은 축열량 저감을 목적

으로 저열용량 소재를 사용하는 방식이며, 네 번째 기

법은 소비열 저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형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유형은 공간 

외부 수평이류 촉진을 목적으로 바람길 유지 및 조성

하는 것이다.

2. 폭염과 경제⋅사회⋅환경적 피해

장기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 건강에 대한 위협과 더

불어 경제 및 사회활동 침체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

라의 경우 비교적 폭염 일수가 작았던 온대몬순 기후

대에서 폭염 최대의 취약지로 변화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폭염 발생 패턴으로 인한 적응에 큰 어려움이 예

상된다(Yuk, et. al., 20181)). Yuk, et. al.(2018)이 제시한 

폭염에 의한 사회적 부담 유형은 크게 개인 건강안전 

위협, 기온상승으로 인한 환경변화, 사회⋅경제 침체 

등으로 구분된다.

3. 선행연구 검토

Kwon(2018)은 인간 활동의 영향으로 인해 폭염이 

심화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인구가 집중되고 각종 활

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에서 폭염 피해 가

중 원인과 피해가 집중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도시가 

비도시지역에 비해 폭염의 피해가 가중되는 원인은 

불투수지역의 증가, 도시 인공열 발생시설의 증가, 도

시 규모의 증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시의 

불투수지역은 농촌이나 산림지역과 가장 뚜렷한 차이

를 보인다. 불투수지역은 투수지역보다 형성되는 온

도가 높다(Kim, et. al., 2016; Kim & Yeom, 2012). Kim, 

et. al.(2016)은 폭염 증발냉각시스템 적용을 위해 토지

피복유형별 기상현황을 측정한 결과 “일평균 기온의 

경우 불투수포장지 유형은 37.5℃, 초지 유형은 37.

3℃, 초지 및 식재혼합지는 32.0℃”로 각각 온도 차이

가 있으며 이 중 불투수포장지의 온도가 가장 높은 것

으로 측정되었다. Kim & Yeom(2012)의 연구에서는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지표면 온도를 분석한 

결과 “건폐율이 낮고 녹지율이 높은 고층 아파트 단지

가 건폐율이 높고 녹지율이 낮은 단독주택단지보다 

도시지표면온도에 의한 열섬 효과가 적은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녹지지역(산림지역 및 호수지역 일대)과 

선형 녹지가 조성된 지역의 지표면 온도가 두드러지

1) 폭염 그리고 지역의 대응 (2018.8.21.) 제 706호 강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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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2010)은 도심의 

거칠기(urban roughness)가 기상장(atmospheric flow field)

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산지를 불투수면으로 

조성된 평지로 조성 및 지표 구조물을 설치하여 도시

의 거칠기가 낮아질 경우 도시의 환기 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인공열은 다양한 토지이용에 따른 연소과정, 예를 

들자면, 교통, 가열과 냉각, 전기의 사용 등에 의해서 

도시환경으로 방출된다(Lee, 2017). 인구가 많은 대도

시지역은 산업과 교통이 밀집해 있고, 대규모 냉난방 

시설 등으로 인한 인공열의 방출이 많아 도시 열섬현

상을 악화시킨다(Lee, et. al., 2010). Yoo, et. al.(2017)이 

대구지역 열환경을 분석한 결과 낮의 경우 공업지역 

지표면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밤의 경우 주거지

역과 상업지역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인공열을 배출하는 공업단지의 생산설비 가동이 

주로 낮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밤에 공장 가동

이 멈추고 주거단지 및 상업단지로 Hot Spot이 바뀌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도시의 성장 과정은 부득이하게 폭염을 가중시

켰다(Kwon, 2018). Kwon(2018)은 지역 고유의 기상여

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도시구조로 인해 폭염이 

인위적으로 가중될 수 있음을 대구시와 주변지역 연구

를 통해 주장하였다. Hong & Lee(2011)는 우리나라 대

표 도시인 서울시의 외연적 확산과 동시에 외곽지역으

로 도시화가 진행하는 현상을 통해 도시의 성장패턴이 

공간구조의 확산으로 나타난다는 분석을 하였다. 대부

분의 도시화는 녹지 지역의 파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Park & Choi, 2016). 이를 통해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열섬의 영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Jung & 

Yun, 2017)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자연적인 도시 성장

은 교외화와 탈도시화를 겪으면서 외연적 확산을 이루

는데, 이러한 도시의 확산은 더 많은 인구유입과 일자

리, 인프라를 보유하게 되는 도시 집중 현상을 야기한

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지표면 온도 변화에 영향을 

주며 도시의 내⋅외연적 성장은 도시 온도와 필연적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An, et. al., 2016).

폭염은 사망, 온열질환 입원, 체내 탈수 등 건강악

화와 사망증가에 영향을 미치며(Lim, 2019; Lee, et. al., 

2014) 고온 노출은 세로토닌 변화는 정신착란(Kim, 

2019) 또는 자살까지 이어진다(Kim, et. al., 2016). Lee, 

et. al.(2014)은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의 사망률, 특히 소득이 없는 노인의 비율, 독

거노인의 비율이 높을수록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에 

대해 취약한 것을 밝혔다.

폭염은 사회기반시설에도 영향을 미친다. 포장도

로가 고온에 솟아오르는 블로우 업(Blow-up) 현상은 

2018년 폭염으로 인한 대표적인 피해사례이다. 2018

년 고속도로에서만 발생한 블로우업 피해는 8건에 달

하며, “고속도로뿐 아니라 전체 국도까지 살펴보면 실

태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2)된다. 성남시에서는 폭

염으로 인한 아스콘 팽창 등의 원인으로 상수도배관 

파열 및 교각 균열 사고가 발생하였다3). 또 폭염은 냉

방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정전 발생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폭염은 도시 인프라에 열 스트레스를 높인

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8년 폭염경보 주간에 열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그레이 인프라, 즉 상업지구, 

나지, 고층아파트, 단독주택단지, 야외주차장 등의 스

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4)

이러한 폭염은 다양한 기후변화 현상 중 폭염은 초

과 사망을 유발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EEA, 2011)인

데 이로 인한 초과 사망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장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Watkiss, et. al., 2009).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폭염은 건강에 심각한 피해, 

특히 취약계층의 사망 및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준다. 

또 도시의 인프라가 고온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서 

2) 2018년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자료(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3) “배관 터진 성남 야탑10교 교량 긴급복구 조처”. 비전성남, 2018-07-31

4) “올해 폭염, 산림 제외 모든 인프라에서 열스트레스 높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보도자료, 201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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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cceleration feedback structure for urban heat waves

Figure 2. Basic feedback on the causes of urban heat waves

노후화 및 파손을 입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인프라

에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즉, 폭염은 인체위해의 직접피해와 도시 

인프라 등 1차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통한 재산피해

와 질병, 전염병 등의 발병 가능성 증대의 보건위험 

증대 그리고 불쾌지수, 생체리듬 상실 등의 간접 피해

를 준다(Shin, 2015).

폭염의 해결방안은 분야별, 지자체별 다양하게 내

놓고 있지만 영역에 따른 해결책 보다는 통합적 관점

의 정책을 내놓는 추세이다. 안전도시서울플랜의 경

우 “정책환경 변화로 시설물분야 외 다양한 안전이슈

가 사회 문제화, 안전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공무

원 간 인식격차 발생, 현장 여건 고려없는 안전관련 

법령, 제도 등으로 동일 사고 반복 발생, 안전 이슈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여 해외도시간 협치 필요”함에 따

라 “사회⋅경제적 변화 대응으로 사회⋅인문학적 관

점에서 안전 패러다임 재정립” 하고 있다.

Ⅲ. 도시 폭염의 인과구조 분석

본 논문은 우리나라 도시 폭염의 특성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있는바 앞에서는 우리나라 폭염

이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피해가 증가하는 도시 

폭염의 동태성과 그 원인에 대한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도시 폭염이 기후변

화와 도시화가 상호작용하는 구조에 의해 초래된다고 

보고 두 가지 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이 어떠한 

인과순환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선행연구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1. 도시 폭염의 요인과 특성의 구조 검토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도시 폭염의 실태 등에 

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도시 폭염의 요인은 도시의 

불투수면적의 증가, 도시의 경제사회적 여건 쇠퇴, 도

시의 활동과 기능의 정도(안전성, 복지 서비스), 그리

고 인구의 이동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 중에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시

지역에서 도시 안전성을 저해하는 도시 폭염 과정에

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Figure 1>과 같이 도시 온도의 

임계점을 지나면서 나타나는 도시 온도의 급격한 증

가와 도시화, 과밀밀화에 따른 교외로의 인구유출이 

일반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도시 안전성 감소와는 

달리 도시 불투수면적 증가 과정에서 인구 증가와 도

시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영향과 이로 인하여 도시

의 기능 쇠퇴가 복합적인 영향으로 나타나나는 인구 

감소는 도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시 쇠퇴지역과 같이 사회경제적 여건

이 저하되는 곳은 폭염이 계속되어 진행되면 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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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Urban heat wave integrated causal map

구성하는 요인들이 악순환의 구조를 초래하여 결국에

는 비선형적으로 도시 쇠퇴를 초래하여 지역이 소멸

하게 되는 것이다.

<Figure 2>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도시 폭

염의 원인을 <Figure 1>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여기에서 양의 피드백 루프 1은 인구의 감소가 지속되

고 한편으로는 인구 유출이 늘어나 지역이 쇠퇴하고 

발전 저해에 따른 폭염 재정 투가 감소로 도시 온도 

증가가 가속화되는 피드백 구조이다.

한편 <Figure 3>은 앞에서 기본적인 인구구조 위에 

앞에서 검토되었던 도시 폭염의 여러 가지 요인들과 

불투수면적 증가 등의 모든 공간적, 시간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도시화에서 일어나는 도시 폭염의 인과관계

를 피드백 구조로 표현하였다.

<Figure 3>의 통합인과지도에서 우리나라 도시 폭

염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들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현상, 일조시간 등과 더불어 도시화로 인한 불투

수면적 증가와 녹지면적의 감소로 발생하는 열섬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중 도시의 경제⋅사회 

활동에 따라 도시화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따라

서 도시 온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도시활동 자

체로 열이 발생하여(예. 냉방기구, 자동차, 공장 등의 

열 발생) 외부 온도 상승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폭염 대응정책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에는 도

시의 재정 상황이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인구는 규모가 커질수록 도시화 면적은 증가하지만 

도시의 경제⋅사회 활동 즉 폭염대응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 상황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폭염은 기후

변화와 도시 경제⋅사회 활동의 결합으로 발생하지만 

도시의 활동이 적절히 뒷받침 되어야 필연적으로 다

가오는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 <Figure 3>의 인과지도

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도시의 온도 증가는 불투수면적 

증가에 의해 진행되는 단순한 의미의 도시화가 아니

라 지역의 경제⋅사회⋅환경 역량 차원에서 빠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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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장래의 도시 폭염이나 온도 증가를 예측 및 

전망하는데 있어 전통적인 접근 시각들이 회귀분석 등

을 주로 고려하거나 선형적인 요소별 추이를 가정하는 

것은 도시 폭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우

며, 폭염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 예측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의 온도 증가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도시 폭염 과정과 도시 안전성이 매우 비선형적⋅동태

적으로 초래된다는 새로운 접근시각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의 도시화 과정에서는 도시화와 불

투수면적 증가가 결합되어 도시의 공간구조는 물론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도시 안전성이 저하되는 등 매

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폭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 간

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도시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안전하게 유지할지에 대한 도시 안전 서비스 수준개

선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Ⅳ. 결 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도시화는 전 세계적으로 

손꼽을 정도로 매우 빠르고, 동태적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도시화 과정에 대한 영향 파악과 대응 수준은 

도시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파급 영향이 초래할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도시의 온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있어 일차원

적인 접근 방법에 머물러 근시안적 대응 방안으로 우

리나라의 폭염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심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폭염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 간의 중요한 인과순

환적 관계를 탐색하여 정확한 원인과, 정책 실행 등으

로 인한 상황 예측 등을 통해 더욱 안전한 도시를 구

축할 수 있는 동태적 접근 시각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도시 폭염 과정을 올바

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국 차원의 분석도 중요하나, 

다양한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

의 폭염 진행 과정을 시스템 사고에 입각하여 그 대응

책을 발굴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도시 폭염의 진행 과

정 속에서 도시 지역은 도시의 경제적 발전 등에 따른 

도시화, 예비 인구의 전입, 도시의 경제⋅사회적 여건 

및 복지 서비스의 수준 쇠퇴, 그리고 유소년 및 생산가

능인구의 유출이 결합되어 도시 폭염에 영향을 미치

고 그 수준이 임계치를 넘어설 경우 모든 경제사회적 

기능이 쇠퇴하고 짧은 시간에 도시 안전성이 하락하

여 도시가 소멸하는 이른바 경제와 환경 사이의 딜레

마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 및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도시 폭염 대응 정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도시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 있

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논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

로 도시화와 폭염에 따른 경제⋅사회⋅환경적 변화를 

예측함과 동시에 정책 지표의 효과를 검증하는 시뮬

레이션 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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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폭염 동태성 분석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시 폭염의 현황과 정책적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동태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폭염에 영향을 미치는 직⋅간접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통합적인 인과관계를 구축하고자 한

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시 폭염의 추세와 경제⋅사회⋅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분석하였으

며 선행연구를 통해 각 요인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도시의 온도 증가는 불투수면적 증가에 의해 진행되는 단순한 의미의 도시화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사회⋅환경 역량 차원에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도시의 

온도 증가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설득력 있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도시 폭염 과정과 

도시 안전성이 매우 비선형적⋅동태적으로 초래된다는 새로운 접근시각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폭염을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검토하고 도시의 사회경제적 여건

을 안전하게 유지할지에 대한 도시 안전 서비스 수준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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